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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페라 대면/비대면 공연 특성비교를 통한 활성화방안 고찰

A Study on Activation Plan through Comparison of Normal Opera 
Performance / Untact Performance Characteristics

진윤희*, 장민호**

Yoon-Hee Jin*, Min-Ho Chang**

요 약 4차산업혁명의 핵심기술, 새로운 특성을 보유한 세대의 등장 및 위드코로나 정책에 따른 언택트 시대로 우리사

회는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공연예술 분야에서도 언택트의 전환이 가속화 하고 있지만, 오페라의 경우 현장중심의

공연을 통한 전문가, 매니아층 중심으로 대면공연이 주요하게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MZ세대 등 새로운 고객의 유입

을 통한 기회창출과 기존 전문가, 매니아층의 이탈이라는 불확실성에 대한 고려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우리는 이

러한 기존의 문제점을 검토하기 위해 문헌고찰 및 사례분석을 오페라 대면/비대면 공연특성을 비교하고 활성화 방안

을 도출하고, 그 방안의 정합성과 타당성확보를 위한 전문가인터뷰을 수행하였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오페라의 특수

성을 보유한 음악장르로 비대면으로 운영시 많은 단점으로 인해 현장감과 감동을 저해하고, 음향과 음질을 향상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우리는 오페라는 대면을 위주로 활성화 방향을 수립하되, 비대면의 장점인 지역과 시간

의 제한없음을 잘 활용하고 문화향유권의 개념을 통해 대면과 비대면 공연을 상호보완적으로 활성화방향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을 도출하였다.

주요어 : 오페라, 대면공연, 비대면공연, 특성비교, 활성화방안

Abstract Our society is rapidly changing with the core technology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e 
emergence of a generation with new characteristics, and the untact era following the With Corona policy. 
Although the transition to untact is accelerating in the field of performing arts, in the case of opera, 
face-to-face performances are mainly conducted by experts and enthusiasts through on-site performanc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uncertainty of creating opportunities through the influx of new 
customers such as the MZ generation and the departure of existing experts and enthusiasts. In this study, in 
order to examine these existing problems, we conducted literature review and case analysis, compared the opera 
face-to-face/non-face-to-face performance characteristics, derived an activation plan, and conducted expert 
interviews to secure the coherence and validity of the plan. In conclusion, we thought that it was difficult to 
improve the sound and sound quality, impairing the sense of presence and emotion due to many shortcomings 
when operating non-face-to-face as a music genre with the characteristics of opera. Therefore, we established the 
direction of activating the opera mainly face-to-face, but making good use of the advantages of non-face-to-face, 
which is not limited by region and time, and promoting the direction of activating face-to-face and 
non-face-to-face performances complementary to each other through the concept of cultural enjoyment.

Key words :  Opera, Face-To-Face Performance, Untact Performance, Characteristics Comparison, Activation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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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4차산업혁명의 초연결의 사회로 진입하면서 언택트

와 같이 비대면, 비접촉의 시대로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나 코로나 19로 인한 대면에 대한 위험성이

가중되면서 필수적인 만남에 대해서는 언택트, 비대면

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아울러,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가 우리나라의 주요

한 소비층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밀레니얼 세대의 특징

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인 SNS에 친근하고, 디지털 환

경이 노출되어 성장을 함에 따라 온라인, 즉 언택트, 비

대면의 환경에 익숙하게 되었다.

또한 코로나19는 직장, 학교. 사회의 모든 관계의 방

식을 변화시키고 있는데, 줌(Zoom)과 같은 어플리케이

션을 통해 실시간 온라인 화상회의나 교육이 진행이 되

게 되었고, 언택트가 새로운 시대변화를 선도하는 표준

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따라서, 공연예술의 영역에서 이러한 기술의 발전,

새로운 소비 세대의 등장 및 코로나19로 인해 종래의

현장 공연중심에서 온라인(언택트)으로 전환이 이루어

지고 있다. 하지만, 오페라의 경우 종래의 현장 중심의

전문가, 매니아 층을 목표 고객의 관심을 보유한 대중

화로 그 폭과 넓이가 확장되고 있는 상황으로, 오페라

에 있어서도 온라인(언택트)으로 고객에 다가가는 것과

함께 새로운 고객층의 확대를 통해 수익화를 창출하는

것과 함께 기존의 전문가, 매니아 층의 유지에 대한 불

확실성이 상존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오페

라 공연을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경우의 장단

점을 명확히 분석하여,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오페라

공연의 활성화방안을 수립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오페라 공연에서 대면 및 비

대면 공연의 특성을 비교 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기반

으로 오페라 활성화방안을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존의 문제점을 검토하

기 위해 문헌고찰 및 사례연구, 오페라 대면/비대면 공

연 특성을 비교하고 활성화방안을 도출하고, 그 방안의

정합성과 타당성 확보를 위한 전문가 인터뷰을 수행 후

결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문헌고찰

1. 공연예술

공연예술의 사전적 의미는 여러 사람이 지켜보는 무

대에서 실행되는 모든 형태의 예술을 말한다. 무용, 연

극, 뮤지컬, 오페라, 행위예술 등이 공연예술에 해당한

다. 즉 무대와 같이 공개된 자리에서 연주·상연·가창(歌

唱)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연출되는 예술적 또는 오

락적 관람물을 말한다. 공연예술은 무대 위의 공연자를

통해 공연되는 동안만 존재하다가 공연이 끝나면 없어

져 버리는 일회적인 예술이기 때문에, 공간적 제약과

시간적 제약이 따른다는 특징을 지닌다. 지혜원의 선행

연구에 따르면 데이비드 오시포비치(David Osipovich)

는 최소 한 명의 연기자와 한 명의 관객이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존재해야만 공연예술의 필요조건과 충분

조건이 성립된다고 언급했다[1]. 지혜원은 “공연의 필요

조건은 라이브니스(liveness)와 실연(enactment)으로 결

론지을 수 있다”면서 “이때의 라이브니스는 보여주는

객체, 보는 객체, 그리고 두 객체의 공존이 전제 된다”

고 설명했다. 따라서, 선행연구에 따르면 공연예술의 필

요조건으로 현장감과 감동을 구현하는 공연을 설명하

고 있지만, 그 방법으로 온라인인지 오프라인인지의 구

분을 명확히 하지는 않고 있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

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공연에 대한 비교를 통해서 변화

되는 공연환경의 변화에 부합하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진윤희의 선행연구에 의하면 마케팅의 대가 필립

코틀러가 저술한 예술경영서 <전석 매진>은 공연예술

을 하나의 서비스상품으로 접근하여 바라봤다[2]. 본 연

구에서도 오페라 공연을 서비스 상품의 관점으로 관객

에 오페라를 통한 감동을 전달함에 있어, 서비스의 방식,

즉,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방식의 비교를 수행하였다.

필립 코틀러의 이론을 바탕으로 진윤희는 직접성, 제

한성, 소멸성, 경험재, 혼합재라고 하는 공연예술의 5가

지 성격을 언급했다. 가장 먼저 `직접성’은 공연예술을

다른 장르의 예술과 구별 짓는 고유한 특성이다. 간접

적으로 접할 수 있는 문학이나 미술과는 다르게 공연을

통해 배우와 관객이 직접 만나야만 하는 형태이기 때문

이다. 이와 같이 오페라 공연의 가장 기본적인 방식은

오프라인 공연으로 방식으로 배우와 관객의 어울림을

통한 현장감과 감동을 전달하게 된다. 이처럼 서로 약

속한 시간과 장소에 모인 사람들이 현장에서 직접 교감

하며 이루어지는 것을 직접성이라고 한다[3]. 두 번째

특징인 `제한성’으로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말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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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약속된 시간과 장소에서만 공연이 이루어지기 때

문에 공연 제공자가 정한 시간 외에는 소비자가 아무리

원하더라도 해당 상품을 관람할 수 없다. 좌석 또한 한

정돼 있으므로 모든 관객을 수용할 수도 없다. 이와 같

은 시공간의 제약으로 인해 소위 `티켓팅 전쟁'이 일어

나기도 한다. 제한성은 이처럼 물리적인 제약뿐만 아니

라 심리적인 한계도 의미한다. 하지만, 4차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정보통신(ICT)기술의 발전은 기존의 오프

라인 공연의 방식의 한계점을 해결할 수 있게 만들었으

며, 인터넷을 통해서 전세계 어디서든 접속하여 공연을

온라인으로 관람할 수 있게 되었다. 관객들은 저마다

살아온 환경 및 관람 동기 등이 다르기 때문에 공연을

받아들이는 체험은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개

인마다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같은 공연을 봤어도

수용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특히, 일반 TV 드라마를

보듯이 화면속에서의 오페라 공연의 경우는 그 사전지

식, 음향 및 음질 등 공연의 감동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세 번째로는 ‘소멸성’이다. 공연은 생산과 동시에

소비되어 사라지는 무형의 서비스다. 시간이 지나도 계

속해서 두고 볼 수 있는 다른 상품서비스와는 다르게

공연은 그 당시의 시간과 장소에서만 발생 되고 이후엔

모두 소멸 된다. 최신 기술의 발전을 통해 실시간 공연

의 스트리밍 뿐만 아니라, 디지털 매체를 통한 녹화를

통해서, 이러한 소멸성의 경우는 어느정도 보완이 가능

하지만, 현장을 그대로 재현할 수 있는 기술은 없어, 이

러한 소멸성의 특징은 계속 유효하게 된다. 다음으로

공연은 `경험재'라는 특징을 갖는다. 직접 공연 티켓을

예매해 공연장에 가서 관람하는 등 스스로 경험을 하기

전까지는 공연상품의 품질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따

라서 사람들은 인터넷 검색이나 후기 또는 자신의 과거

소비 경험을 통해 공연을 선택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공연의 특징으로 ‘혼합재’를 들 수 있다. 진윤희는 공연

예술을 공공재가 아닌 혼합재로 봐야 바람직하다고 말

했다. 그의 논문에 따르면 사람들은 공연과 같은 예술

상품을 공공재의 측면에서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한

개인의 소비가 다른 개인의 소비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그 상품의 가치는 그대로 유지된다는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공연예술의 소비과정을 들여다보면 이는 공공

재의 성격과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비자들

은 좀 더 좋은 좌석을 예매하기 위해 서로 경쟁하며,

관람 환경이 좋지 않으면 공연의 평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공연예술 상품으로 인해 국가의 위상이 드

높아지거나 지역사회 산업이 활성화되는 등 사회적 이

익도 생겨난다. 따라서 공연예술은 공공재보다는 혼합

재로 그 개념을 넓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선행연구는

밝혔다. 또한 문화기획자 조경환도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한 예술경영이야말로 하나의 방법”이라며 “공연예술

이 ‘공공재’에서 ‘혼합재’로서 좀 더 적극적인 예술경영

을 도입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언급했다.

조경환에 따르면 공연예술이라고 해도 ‘가치의 교환’이

라는 경제적 논리를 벗어날 수 없다. 조경환은 성숙한

사회일수록 예술의 사회적 책임이 중요하다면서 사회

적 요구에 의한 책임경영을 하는 것이 오늘날 예술경영

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런던대학교의 극장경영

학자인 제럴드 리드스톤 교수도 “예술기관의 활동 그

자체를 주목하는 이상으로, 활동 후 지역에서 어떤 변

화가 일어나는지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따라서, 본연구에서는 이러한 공연예술의 특징을 반

영하고, 특히, 오페라의 대면/비대면 공연의 특징을 비

교하고자 하고, 이를 통해서 오페라공연의 활성화 방향

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온라인 공연

온라인은 오프라인과 대비되는 개념이며 일반적으로

온라인은 인터넷과의 연결을 의미한다. 공연의 사전적

의미는 음악, 무용, 연극 따위를 많은 사람 앞에서 보이

는 일이다. 온라인 공연은 이 두 가지의 단어가 합쳐져

만들어진 합성어로 인터넷으로 관람하는 공연을 온라

인 공연이라 한다[4]. 현대의 공연예술은 다양한 미디어

의 발달로 다양해지고 있다. 19세기 말부터 영화가 등

장함으로써 문화를 이끌어 갔다. 20세기 중반부터는

TV가 등장하면서 공연을 통해 볼 수 있게 되었다[5].

온라인 공연 문화의 유형을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

는데, 중계 방식과 플랫폼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중계

방식은 공연한 작품을 녹화하여 방영하거나 편집본을

중계로 나눌 수 있다. 플랫폼 유형은 오프라인 플랫폼

과 온라인 플랫폼으로 나눌 수 있다. 오프라인 플랫폼

은 영화관이나 극장 스크린을 통해 상영하는 방식이고

온라인 플랫폼은 유튜브, 네이버TV, 공연기관의 독자

적인 플랫폼으로 나눌 수 있다. 예를 들어 영국 국립극

장의 엔티 라이브(NT Live), 우리나라 예술의 전당의

싹온스크린(SAC on Screen)이 있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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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콘텐츠관점의 대면/비대면비교

1) 미디어 콘텐츠

미디어 콘텐츠는 방송이 대표적이다. 국내 방송 시장

은 기본적으로 지상파가 독보적인 위상을 가지고 있다

[7]. 현재 tvN과 같은 케이블 채널이 흥행 드라마와 예

능프로그램을 성공시키며 성장을 하고 있고 종합편성

채널들도 상당한 시청률을 확보하는 프로그램을 제작

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지상파의 점유 우위는 지속되

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그동안 방송 채널들은 특별

한 마케팅을 진행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지만 채널 선택

에서도 경쟁 개념이 도입되면서 채널 시청자들의 특성

을 고려한 채널 마케팅이 필요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지상파 채널 선택에 미치는 요인으로는

중복시청, 방영 시간대, 방영 요일 등의 편성요인과 프

로그램 장르, 연령과 소득, 직업 변인이 역할을 한다고

한다[8]. 방송시청 행태는 장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 드라마와 예능, 뉴스 등의 시청형태가 같지 않기

때문이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뉴스 콘텐츠 시청에는 이

성적인 요인과 감성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

친다고 한다[9].

현재는 방송의 경우도 해외 수출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아직까지 경영에 도움이 될 만큼의 구체적인 성

과를 내고 있지는 못하지만 장기적인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10].. 여기에는 진출국에 대한 문화적인 환경에 대

한 이해가 필요하다[11]. 특히 방송프로그램의 경우 수

출국에 대한 규제 환경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체계

적인 마케팅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12]. 또한 콘텐츠의

해외 배급에 있어서는 문화적인 요인의 역할이 증가하

게 된다. 드라마의 경우 홉스테드의 문화 차원이 한국

과 미국 드라마 시청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13]. 구체

적으로 불확실성회피 성향이 핵심적인 문화 차원으로

이는 드라마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

고되고 있다. 또한 미국적인 가치는 미국 드라마 시청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2) 공연콘텐츠

미디어 콘텐츠와 함께 현장 콘텐츠인 공연도 중요한

콘텐츠 장르이다. 현재는 공연을 정기적으로 관람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공연의 규모가 커지면서 비즈니스

관리 측면에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게 되어 예술경영

이라는 분야로 발전하게 되었다[14]. 과거에는 공연의

예술적인 창작 측면만을 강조해 왔지만, 현재는 마케팅

의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 인식이 지배적이다[15][16].

국내 공연시장은 해외의 라이선스 공연을 중심으로 제

작이 이루어지고 유명 배우를 통한 마케팅이 일반적이

다. 하지만 장기적인 공연 비즈니스를 전개하기 위해서

는 스타 출연진에 의지하기보다는 공연 자체의 브랜드

를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한다[17]. 공연 마케팅

의 장애요인으로는 내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으로 구분

된다[18]. 내적 요인은 공연 자체에 대한 불만족을 의미

하고 구조적 요인은 시간 부족, 경제적 부담, 공연장소

에 대한 접근 문제, 관람 장소의 불편함 등이 포함된다.

공연은 관람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적 노력이 투여되

므로 구조적인 요인도 공연소비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공연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은 이성적인 요인과 감성적인 요인으로 구분되며 공연

소비에 있어서 감성적인 요인 중 하나인 현장성이라는

개념이 중요하게 작용한다[19]. 현장성은 공연이 이루어

지는 현장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면서 느끼는 몰입감으

로 정의된다. 공연물의 경우도 DVD나 인터넷으로 콘텐

츠를 접할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 현장에 참여하여 소비

하는 것이 독특한 소비 경험으로 작용하게 되며 직접

공연장으로 소비자를 이끄는 핵심적인 동력으로 이해

될 수 있다. 현장성은 특히 연극 같은 전통 공연보다는

뮤지컬 소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게 나타난다.

공연 소비자들은 일반적인 제품 소비자와는 다른 특

성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특히 대중 공연과 클래식 공연은 같은 공연

의 범주에서도 소비자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게 된다.

클래식 공연을 관람하는 사람들은 자기 과시형, 현실능

동형, 여가추구형, 문화귀족형으로 구분이 가능하다고

한다[20]. 또한 오페라 공연을 중심으로 관람객들을 자

기중심형, 과시성향형, 문화지향형, 가족중심형 등 4가

지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으로 구분하였다[21]. 이러한 라

이프스타일이 공연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이

다.

4차산업혁명의 기술의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 기술적

으로 언택트가 구현 가능하게 되었고 코로나와 같은 특

수한 상황이 더욱더 언택트의 필요성을 강조해 주고 있

는데, 공연등 현장성을 갖춘 콘텐츠 영역의 언택트의

강화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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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사례연구

세계 최대의 공연시장인 브로드웨이는 2020년 3월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공연을 전면적으로 중단하였다.

이를 통해 뉴욕을 비롯한 미국 공연계가 대면 공연의

존재론적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영국 런던의 웨스

트앤드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고사위기에 놓인 대면 공연은 온라인 비대면 플랫폼

을 적극 활용하며 대안을 찾고자 하였지만, 영상매체를

통해서 제공되는 형식으로는 공연예술의 존재론적 가

치를 유치할 수 없다는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하고 있

다.

이는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발전해

온 공연예술이 미디어와 콘텐츠의 범람 속에서도 독보

적인 위치를 유지하며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사라짐

(Disappearance) 때문이다. 즉, 일회적이고 일시적인 경

험이라는 공연예술의 본질에서 기인한 아우라와 희소

성은 대체불가의 가치였다. 또한 공연자와 관객이 현장

에서 공유하는 라이브니스(liveness)는 어떤 미디어보다

도 즉각적이고 생생한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한다. 복제

를 통한 대량 생산과 유통이 가능한 영상 미디어가 규

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것과 달리 공연예술이 매니아층

을 양산하면서 유지 및 발전해 올 수 있던 원동력이라

할 수 있다.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관객을 만나기 위한 대안으로

미디어 플랫폼으로 활용하고 있었지만, 시공간의 제약

이 불가피한 공연무대가 새로운 분기점을 맞이한 것이

2006년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가 시즌 공연을 영화

관에서 실시간으로 생중계한 최초의 사례 “더 맷:라이

브인 HD”시리즈를 론칭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2009

년 영국 국립극장의 NT 라이브는 라이브캐스트 시네

마 시어터를 통해 연극과 뮤지컬 장르로까지 확장이 되

게 되었다. 특히, 공연 평균티켓 가격이 10~20% 정도의

저렴한 비용과 편리성으로 인해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

두게 되었다. 이후 런던의 로열 오페라 하우스, 로열 세

익스피어 컴퍼니, 볼쇼이 발레단 등 많은 공연단체가

공연 영상화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 스트

리밍을 목적으로 구축된 공연 영상화 플랫폼도 확장이

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예술의 전당의 “싹 온 스크린”

이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

K-POP과 같은 대중음악의 경우는 두터운 팬덤을

확보하고 있어서, 온라인을 통해서 무대 공연과 관객과

의 소통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 하지만, 뮤지컬과 같은

내러티브의 몰입이 중요한 극예술 분야에서는 온라인

소통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코로나 시대를 맞아 극예술 분야의 경우도 대면 공

연의 큰 타격을 입게 되면서 온라인 스트리밍 공연을

유료화하였다. 뮤지컬 “잃어버린 얼굴 1895”, “어쩌면

해피엔딩”등의 작품은 실황 녹화영상을 온라인 스트리

밍을 통해 관람할 수 있는 티켓을 유료로 판매하였으

며, “귀환”, “광염소나타”등의 작품은 라이브 무대가 비

대면으로 유료로 생중계가 이루어졌다.

EMK 엔터테인먼트는 국내 대표 MCN 기업인 샌드

박스와 웹 뮤지컬 “킬러파티”를 론칭하였다. 일반적인

연극과 뮤지컬의 러닝타임은 100분~180분 정도로, 무대

공연을 영상으로 옮기는 경우 관객의 몰입을 충분히 확

보할 수 있어야 한다. 영화관 또는 무대 공연장을 활용

하는 경우는 어느 정도의 음질 또는 화질이 제공 가능

하지만, 이러한 인터랙션이 배제된 채 온라인으로 관람

하는 경우 긴 시간 집중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

공연과 영상기술의 결합은 미디어 환경변화에 따라

진행이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대면과 비대면의 접목을

위해서는 대면공연과 비대면 공연의 접점을 찾는 노력

이 요구된다.

비대면 공연은 현장감과 감동을 느끼기 어렵다.

음질 부분도 현장에서 듣는 음질이 훨씬 좋다고 이

야기했다. 대면 공연보다는 음향과 화질 등 여러 부분

에 있어서 비대면 공연이 부족한 부분이 많다. 그러나

대면 공연에서는 연주자들의 모습을 자세히 보지 못하

거나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 비대면 공연에서는 이를 보

완해주는 부분이 있다고 응답했다. 대면 공연과 비대면

공연의 상호보완적인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비대면 공연이 대면 공연과 비교하여 가장 큰

단점은 음향과 음질이다. 비대면 공연을 통해 현재까지

는 현장에서 전해지는 음향과 음질을 재현할 수 없다.

실제 공연에서는 불가능한 대사나 등장인물을 자세

히 볼 수 있었다는 등의 이유로 영상 콘텐츠에 대한 관

객의 만족도는 높은 편이었다. 그러나 무대의 전반적

사운드나 뮤지컬은 좀 더 역동적이고 연기에 대한 표현

이 중요하기에 대면 공연을 좀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

다.

따라서, 시사점과 개선 방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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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공연을 관람할 때 현장감이 부족하거나, 음질

이 떨어질 수 있다. 또한 단순히 중계식의 온라인 공연

이 아닌 공연 기획 의도와 공연의 흐름이 잘 전달되도

록 섬세한 촬영이 진행되어야 한다. 온라인 공연에서만

가질 수 있는 장점(화면전환, 자막 등)을 좀 더 적극적

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며, 음질 문제, 장면에 따른 스

테레오 효과 등도 개선해야 할 문제이다.

이를 위해, 이러한 비대면 공연 영상을 전문적으로

제작을 하거나 유통하는 주체가 필요한데, Live HD와

NT 라이브, 볼쇼이 발레단 등의 공연은 전문배급사인

“바이 익스피어리언스”에 의해 전세계로 유통되고 있

다. 더불어 공연영상을 전문제작하는 인력을 육성하고,

온라인 유통이 가능한 스트리밍 플랫폼을 갖추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영상화된 공연의 사업화를 위해 공연의 관객

뿐만 아니라, 이용자를 확보하여야 하는데, 오페라 등

공연이 낯설고 영상 미디어가 익숙한 사용자의 취향과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전략도 필요하다.

지방에 거주해서 외국의 공연이나 수도권의 공연을

잘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온라인 공연으로 문화

향유권이 확장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타났다. 또한 국내

에서만 관람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전 세계 사람들 또한

국내 공연을 볼 수 있다.

공연과 미디어의 결합이 궁극적으로 대면 공연과 비

대면 공연이 결합하여 상호보완적인 방식의 미디어의

형식으로 대면 공연의 현장감을 보완할 새로운 방법을

보완하고, 비대면 스트리밍의 장점인 대중성에 대한 고

려가 이루어지면 포스트 코로나, 위드 코로나 시대의

주된 아이템으로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Ⅳ. 타당성연구

1. 연구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오페라 대면/비대면 공연 특성 비교를 통

해 활성화방안을 수립을 위해 사례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더욱 심층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전문가 인터뷰방법론을 사용하여 타당성 검증

을 수행하였다.

전문가 인터뷰는 전문가들 구성원 사이의 상호작용

을 통해 논문의 연구주제의 내용을 검토하는 질적 연구

방법이다[22]. 따라서, 전문가 인터뷰의 경우 연구하고자

하는 대상에 관한 전문가의 깊이 있는 의견과 협의의

과정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도록 하고, 합의된 결론을

도출하는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다[23].

특별한 논문의 주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

하기 위해 토론 중의 방법을 활용하여 다른 방법으로

도달하기 힘든 자료 및 전문적인 통찰을 얻을 수 있다

[24].

오페라 대면/비대면 공연 특성 비교를 통해 활성화

방안 수립에 대한 국내 연구가 상당히 미흡한 실정에

따라, 정량적인 연구 방법을 통해서는 심층적으로 도출

한 연구 결과에 도달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전문가 인터뷰와 토론을 수행하는 전문가 인터뷰 방법

을 선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례분석을 통해 오페라 대면/비대면

공연 특성 비교를 통해 활성화방안을 제안하였고, 정합

성을 검토하고 타당성 검증을 위해 리커트5점 척도를

활용하여 채택/기각 여부를 결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정합성과 타당성 검증의 기준

으로 중요도, 실행가능성 2가지 항목을 측정하도록 하

였다[25][26].

본 연구에서 제안한 오페라 대면/비대면 공연 특성

비교를 통해 활성화방안의 기각 또는 채택 결정은 중요

도 및 실행가능성을 기반으로 결정하였다. 두 가지 기

준이 모두 2.5점 이상인 경우 채택하고, 두 가지 기준

중 한 가지 기준에는 부합하고, 한가지 기준이 미달인

경우는 추가적인 협의를 통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였

다.

기준 조작적 정의 출처

중요성

오페라대면/비대면공연
특성 비교를 통해

활성화방안에있어, 항목
기준의 중요성 정도나

수준

Cabrera et. al.(2008),
Ozdemir, Miu(2009)

실현
가능성

오페라대면/비대면공연
특성 비교를 통해
활성화방안이 정말로
실현가능성을

갖추었는지정도나수준

Cabrera et. al.(2008),
Ozdemir, Miu(2009)

표 1. 중요성과 실현가능성의 조작적 정의
Table 1. Operational Definition of importance and feasibility

전문가 인터뷰를 진행하는 집단의 구분에 있어서 일반

적으로 완전그룹(Full Group) 및 미니그룹(Mini Group)

으로 구분한다[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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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총 2회의 전문가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1차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선행연구와 사례연구로 도출한

오페라 대면/비대면 공연 특성 비교를 통해 활성화방안

의 정합성과 실제 적용 가능한지에 여부를 토론하였다.

2차 인터뷰를 통해 1차 전문가 인터뷰에서 협의된 오페

라 대면/비대면 공연 특성 비교를 통해 활성화방안과

관련하여 중요성 및 실현 가능성을 기반으로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전문가 인터뷰는 인터뷰 실시를 진행하기 전 사전준

비 및 인터뷰의 진행, 데이터 분석의 순서로 본 연구에

맞추어 진행하였다[28].

2. 타당성검토 결과

본 연구에서는 사례연구를 통해 오페라 대면/비대면

공연 특성 비교를 통해 활성화방안을 3개의 군집으로

제안하였다.

2차 전문가 인터뷰에서는 1차 전문가 인터뷰에서 얻

어낸 의견을 반영한 오페라 대면/비대면 공연 특성 비

교를 통해 활성화방안을 기준으로 타당성 검토를 수행

하였다. 설문지는 제안한 오페라 대면/비대면 공연 특

성 비교를 통해 활성화방안의 중요성과 실현가능성을

기준으로 리커트 척도를 활용하여 5점 척도를 적용하여

진행하였다. 그리고 특히, 객관적 결과도출을 위해 실무

전문가를 2차 인터뷰에 포함시켰다. 오페라 대면/비대

면 공연 특성 비교를 통해 활성화방안에 대한 추가개선

및 보완의견을 반영하고, 오페라 대면/비대면 공연 특

성 비교를 통해 활성화방안의 타당성 관련 심층토론과

협의를 진행하였다.

고려
요소

구현 방법 중요성
실현
가능성

대면/비
대면
장단점

현장감 4.7 4.7

감동 4.5 4.4

음향 4.4 4.2

화질 4.3 4.1

On-Line 특징 4.1 4.2

음향 및
음질
비교

현장음향 재현 4.2 4.4

현장음질 재현 4.3 4.1

공연운
영

만족도 4.0 4.2

대면선호 4.3 4.2
문화향유권 확장 4.1 4.0

표 2. 전문가 타당성검토 결과
Table 2. Expert Feasibility Review Results

오페라 대면/비대면 공연 특성 비교를 통해 활성화

방안은 Cabrera et al.(2008)의 연구를 기반으로 채택기

준으로 수립하였고, 두가지 기준항목 모두 2.5 이상인

경우는 채택, 한가지 항목만 기준치 이상인 경우는 전

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하였고, 두 가지 기준항목

모두 2. 5 미만의 경우는 기각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

한 오페라 대면/비대면 공연 특성 고려 요소는 두 가지

기준항목이 2.5 이상으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Ⅴ.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오페라 공연에서 대면 및 비대면 공

연의 특성을 비교 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오

페라 활성화방안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면 공연과 비대면 공연의 장단점을 비교하

면, 현장감과 감동, 음향과 화질이 대면공연을 재현할

수 있는 것으로, 특히 오페라와 같이 규모와 크기를 고

려한다면 비대면 공연이 이를 반영할 수 없어 현장의

감동을 전달해 주는데 한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하지만, 이러한 큰 규모와 크기로 인해 전체적인 내

용에 집중이 가능하지만, 온라인의 경우는 세부적인 사

항에 내용을 찾아 공연에 집중할 수 있는 장점을 보유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오페라가 주는 현장의

감동을 아직까지 대체하는 것이 불가능한 관계로, 오페

라의 경우는 대면 공연의 활성화에 좀 더 강화를 추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음향 및 음질의 비교를 고려해 보면, 현장 음

향과 현장 음질을 재현하는 부분이 중요성과 실현가능

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대면 공연의 현장감과 감동

이 음향과 음질의 연계성이 큰 것으로 알 수 있다. 하

지만, 현장의 음향과 음질을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멀

티미디어 장치에 연계하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오페라 공연을 전용으로 감상할 수

있는 별개의 비대면 감상 설비를 설치하여 비대면이지

만 현장감과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음향과 음질을 제공

할 수 있도록 구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셋째, 공연 운영관점의 비교를 고려해 보면, 비대면과

대면 두 개 모두 만족도 측면에서는 중요성과 실현가능

성 항목을 채택하였고, 하지만 오페라의 특성상 대면

선호의 내용은 반영이 되었다. 하지만, 비대면의 확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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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으로 보완하여 문화향유권의 확장의 관점으로

비대면을 유기적으로 활용하는 부분도 고려하여야 한

다.

결론적으로 오페라의 경우 특성상 대면 공연을 비대

면 공연이 따라가기는 아직 미흡한 상황이지만, 지리적

이고 글로벌 한계를 극복하고 문화향유권의 확장의 관

점에서는 비대면의 활용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오페라는 대면 공연을 주로 하지만 앞서 언급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비대면 공연을 상호보완적인 운영을 추

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는 오페라와 같이 다소 규모와 크기가 큰 규

모의 분야를 연구해서 이를 다른 예술공연에 적용하기

는 부적합하다.

오페라의 현장감과 감동을 전할 수 있는 비대면 공연

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향후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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